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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3 회 차세대 국제학술 포럼 ‘문화
교섭에서의 획기 ( 劃期 ) 와 창조’
　본 포럼은 ICIS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기획・운영되는 
것으로, 차세대 학계를 주도할 연구자를 비롯한 참석자
들이 세대를 넘어 함께 토론하는 장（場）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에도 ICIS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에서 참석하였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대만・한국, 
그리고 호주와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연구
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른바 ‘현대에서의 문화교섭’ 을 체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 부문으로 구성된 세
션에서는 각각 일본어（２）, 중국어（１）, 영어（１）
가 사용되어 ‘국제’ 라는 명칭에 걸맞은 포럼이 되었다. 
그리고 본 포럼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토론자와 통역
자의 역할이다. 각 세션에서는 해당분야의 선학들이 토
론자로서 조언과 코멘트를 해주었다. 차세대 연구의 주
역은 젊은 연구자들이지만 선행연구가 없는 학술이란 있
을 수 없으며, 풍부한 경험에서 의견과 비판을 제기해 주
는 토론자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존재이다. 또 본 포럼과 
같은 국제학술교류에서는, 언어의 경계를 이어주는 통역
이 없으면 원활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세션 1에
서는 김 태훈（金 泰勳, 리쓰메칸대학 시간강사）씨, 세
션 4에서는 토요야마 아키（豊山 亞希,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PD）씨가 이 역할을 맡아주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제 1, 2회 포럼에서는 ‘문화의 재생산’ 과 ‘교섭으로 
인한 변용’ 이라는 키워드로, 문화교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 성과에 힘입어 제 3회에서는 ‘문화교섭에
서의 획기（劃期）와 창조’ 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문화
의 접촉과 타문화를 의식하는 계기가 된 요소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구축되는 양상에 주목하
였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역사성을 중요시 여
겨 ‘역사세계와 현대사회’ 라는 부제를 달고 각 발표 내
용을 비교・검토하였다.
　포럼은 우에시마 신이치（上島 紳一）부학장의 개회
사로 시작되었다. 이하 발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세션 1 ‘역사적 변화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경제적 제
관계（諸關係）’（사용언어:일어）에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변화와 일본, 
중국, 한국（조선）에 끼친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아라타케 켄이치로（荒武 賢一朗, COE 조교）는 
경제도시 오사카와 한반도의 시장（市場）적 연관성과 
국가 대 국가 혹은 도시 대 도시의 교섭이 아니라 도시 
대 국가라는 구도를 제시하였다. 이토 아키히로（伊藤 
昭弘, 사가대학 준교수）는 러일전쟁 후 일본 통치를 받
게 된 요동반도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들의 산업기술 전
파와 경영의 실상을 논하였다. 김윤희（경원대학교 연구
교수）는 일본의 금본위제 실시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과 광역적 경제네트워크 및 지역 금융네트워크를 분석하
였다. 토론자인 다니모토 마사유키（谷本 雅之, 동경대
학 교수）는 발표자들의 새로운 연구시각과 기존 경제사
연구의 관계 등에 대해 코멘트하였다.
　2010년 12월 11・12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의 주최로 ‘제3회 차세대 국제학술 
포럼’ 이 개최되었다.
세션 2 의 발표자 및 토론자
질의응답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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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2 ‘주변（周邊）으로서의 일본을 둘러싼 외교관
계’（사용언어 일어）는 18~19세기 일본을 둘러싼 외
교사 연구를 주제로 삼았다. 정영실（COE-RA）은 18
세기 초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식인들의 사상・인식을 고
찰하였다. 베르텔리・쥬리오・안토노오（오사카대학 특
임교원）는 명치유신기 이탈리아와 일본의 외교관계에 
대해, 일본에서 소개된 바가 거의 없는 이탈리아의 공문
서에 보이는 새로운 사례를 검토하였다. 르・루 브렌단
（동경학예대학 박사과정）은 에도막부 말기 일본을 찾
아온 선교사 메르메･카숑에 대한 인물사적 고찰과 문화
교섭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자인 미야치 마사토（宮地
正人, 동경대학 명예교수）는 각 발표의 성과와 과제, 그
리고 일본을 둘러싼 외교사 연구의 의의 등에 대해 코멘
트하였다.
　둘째 날에는 문화의 본질을 포착하는 매력적인 발표가 
많았다. 세션 3 ‘文化의 상상／창조―대중문화의 관점에
서’（사용언어 중국어）는 중화권을 주 대상으로 한 대
중문화에 주목하였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토론이 이
루어졌다. 쟝웬징（張文菁, 와세다대학 시간강사）은 대
만문학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책 대여점의 역할을 구체
적으로 고찰하였다. 류야황（劉 雅芳, 대만교통대학 박
사과정）은 20세기 대만 음악계의 특징과 일본・미국에
서 받은 영향, 그리고 ‘모더니티’ 의 구현화에 대해 논하
였다. 루오 샤오밍（羅小茗, 상해대학 助理 연구원）은 
TV 드라마에서 보이는 근래 중국의 문화적 특징을 지적
하고 사회풍조와 도시의 실정에 대해 상세히 논하였다. 
토론자인 하마다 마야（濱田 麻矢, 코베대학 준교수）는 
각 지역의 ‘상이（相異）한 현대성’ 에 주목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평가하였다.
　세션 ４ ‘文化의 확대―문화교섭의 현장에 대한 다각
도적 분석’（사용언어 영어）에서는 異文化의 충돌과 창
출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논의되었다. 린휑리앙（林封良, 
대만교통대학 박사과정）은 중국근대화의 기점인 5・4
혁명을 사상적으로 분석하였다. 메롤라・사브리나（나
폴리대학 시간강사）는 천안문（天安門） 사건을 계기로 
망명시인이 된 양 리엔（楊 煉）의 사상과 작품의 특징
을 고찰하였다. 하마노 켄（濱野健, 서시드니 대학 박사
과정）은 호주의 소수자（마이너리티） 중 일본인 여성
의 혼인 이주 양상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자인 제레비
니・아레싼드로・죠반니(와세다대학 준교수）는 자신의 
일상이 곧 문화교섭의 실천이라고 하면서, 연구자와 번
역자의 입장에서 문화교섭의 수용과 거절이라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각 발표에서 제기된 내용의 중요성과 치밀한 자료분
석이 문화교섭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실감하였다. 
개개인의 질이 높은 연구를 학계에 공유회도록 하는 장
（場）으로서 본 포럼이 확고한 지위에 올랐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이 짧은 글로는 포럼 당시의 분위기와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그 성과는 荒武賢一朗・池田智
惠 편『文化交渉における画期と創造─歴史世界と現代
を通じて考える─』（2011년 3월 간행）에 수록되어 있
으므로 부디 읽어주시길 바란다. ※발표자 및 토론자의 
소속은 포럼 당시의 것임.
아라타케 켄이치로（COE 조교）
관계자 기념촬영
4　글로벌 COE 프로그램의 인재 교육조직으로서 간사이
대학에서는 2008년 4월에 문학연구과를 개조（改組）
하여 문화교섭학전공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
월 완성연차를 맞이하여 최초 박사학위 취득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이를 문학연구과로부터 독립시켜 새로 개
설할 동아시아 문화연구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써 본과는 간사이대학의 특색 있는 동아시아문화의 교육
연구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글로벌 COE 프로그램
에서 구축해 온 국제적 교육연구 허브로서 더욱 나아가
고자 합니다.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문학연구과 당시의 내용을 계
승하되 동아시아문화 연구를 위해 ‘동아시아의 언어와 
표상’・‘동아시아의 사상과 구조’・‘동아시아의 역사와 
동태’ 라는 새로운 기본 시각（연구 영역） 3 가지를 설
정하고 이에 대응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과 소속 대학원생들은 이들 연구 영역에서 자신의 
연구기반 및 과제를 설정한 후 연구 분야 및 지역적 경계
를 넘을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전임교원은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 리더인 
다오 떠민（陶德民）을 비롯하여 서브리더인 우치다 케
이치（內田 慶市）, 니카이도 요시히로（二階堂 善弘）, 
후지타 타카오, 사업추진담당자인 아즈마 쥬지（吾妻 重
二）, 마쓰우라 아키라（松浦 章）, 그리고 문학연구과
에서 나카타니 노부오（中谷 伸生） 교수를 맞이하여 총 
7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이를 ‘일곱명의 사무라이’ 라
고 비평한 선생님도 있음）. 개설 초년도（2011년 4월）
에는 박사 전기과정 15명, 후기과정 7명이 새로 입학하
였으며, 이들 중 유학생은 절반을 이룬 11명이며 문학
연구과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학생 수가 많습니다. 이미 
ICIS에 재적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합한 수는 총 56명으
로서 단독 전공으로는 규모가 매우 큽니다.
　우리 간사이대학에서 처음 제창한 ‘문화교섭학’ 은 초
기에는 일반인에게 인지되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
나 그 후 한국판 COE라고 할 수 있는 ＨＫ（Humanity 
Korea）에 채택된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문화교섭
학의 교육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2011년 4월에는 일본 
죠치（上智）대학 문학연구과에 문화교섭학 전공이 개
설되었습니다. 각각 특색있는 교육연구를 지향하고 있지
만 영문 명칭은 모두 ‘Cultural Interaction’ 이며 새로운 
학문분야로서의 문화교섭학이 확산, 정착되어감을 예감
케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 거점은 개척자로서 그 역할
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
후지타 타카오（藤田 高夫,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서브리더, 
동아시아문화연구과 부연구과장）
　간사이대학은 2011년 4월 동아시아 문화연구과라는 새로운 연구과를 개설하였습니다. 본과는 올해 최종연도를 
맞이한 글로벌 COE 프로그램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교육연구거점 형성’（2012년 3월 종료）에서 구축된 교육조
직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개설된 것입니다.
동아시아문화연구과의 3 가지 영역
동아시아 문화연구과 개설
─문화교섭학의 새로운 연구거점─
2011 년도 신입생 환영회
동아시아의 언어와 표상
동아시아의 사상과 구조 동아시아의 역사와 동태
5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
　　아마쿠사 조사에서 고향을 생각한다
　　　　　　　　　　　　　　　　　왕 하이（王 海 ,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RA）
　나와 아마쿠사（天草）는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만 해도 신기한 일이다. 난 아마쿠사 출신도 아니며, 
일본유학을 오기는 하였으나 여태껏 그곳에 대해서는 알
지 못했다. 답사 때도 나와 비슷한 감각을 가진 유학생들
이 많았고 일본의 지역사 전문가인 아라타케（荒武） 조
교조차 아마쿠사 조사는 처음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아마쿠사연구의 초보자 집단이었던 셈인데, 어쨌
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를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성공이란, 조사 멤버 모두가 각각 ‘열매’ 를 찾아서 그것
을 보고서라는 ‘상자’ 에 넣고 앞으로 그 ‘씨（種）’ 를 잘 
키워가는 것이며, 그 달성감과 책임감을 얻는 일이다.
　나도 이곳 진도지（鎭道寺）에서 작가 시바 료타로（司
馬 遼太郞）가 종이에 쓴 글귀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시바와 아마쿠사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문을 보고서
에 썼다. 그 논문에서 나
는 시바가 가지고 있는 
아마쿠사에 대한 역사관
이 아마쿠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결론의 일부
를 말하자면, 시바는 아
마쿠사의 향토사 연구자
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
었고, 그는 그 믿음에 대
한 보답으로서 저서 『街道をゆく17 島原・天草の諸道
(가도를 간다 17 시마바라・아마쿠사의 여러 길)』이라
는 추억의 선물을 준 것이다. 이와 같은 호혜（互惠） 관
계를 통해 아마쿠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
었고 그곳의 향토연구 또한 더욱 진전을 보게 되었다. 
우리들 또한 조사에서 지역 사람들의 열정에 힘입어 조
사・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난 고향에 대해 생각했다. 내 고향은 중
국 사천성（四川省）의 낙산시（樂山市）라는 아름다
운 도시이다. 낙산 대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서 
연일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이에 반해 향토자료
는 -예전에 시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거
의 없었고 그저 얇은 팜플렛, 가이드북 정도만 있을 뿐이
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지 편찬을 기피하여 80세가 되
는 노인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
황은, 이번 ICIS가 작성한 ‘아마쿠사 관계 문헌 목록’ 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향토연구
에 대한 경시와 후계자 부족이 심각한 과제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또 이번 조사 참가자는 교원, 연구원을 제외
하면 모두 유학생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이 그들에
게도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경제 글로벌화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문화
적・지역적인 연구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향
토연구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연구자들은 지방문화를 간직하기 위해 사
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주1）.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사는 연
구자와 지방과의 연대감을 심화시켰으며 우리 유학생들
에게도 새로운 사명감을 주는 매우 의의 깊은 활동이었
다. 아마쿠사와 좋은 인연을 맺어준 문화교섭학과 아마
쿠사 사람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사진 1・2：진도지 조상 시바 료타로 글귀 1・2
위 사진 ：낙산대불
주1： 역사학자인 아미노 요시히코(網野 善彦)는 『古文書返
却の旅(고문서 반환의 여행)』（중공신서,　1999）에
서 일부 연구자가 지방에서 수집한 향토자료를 자신의 
사유물로 만들어 현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렸으며, 결
과적으로 향토연구를 궁지에 몰았다고 지적한다. 현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다지는 일 또한 이번 조사의 목
적이자 희망이다.
사진 1
사진 2
6　이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에서 발전한 도교가 일본・한
국・베트남 등의 지역에 전파된 후 그곳에서 각 지역의 
문화와 어떻게 교섭하고 변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시에 중국 본토에서 두절되어 버린 일부 도교 및 
민간신앙의 문화가 오히려 주변 지역에 남아 각지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현상에 대해 검토했다.
　도교의 전파라고 
하는 경우 화인（華
人）이 국외로 전달
한 것도 포함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이
번 심포지엄에서는 
한민족 외의 민족 혹
은 언어를 달리하는 
지역에 대한 전파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심포지엄의 패널 및 사회, 통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존칭 생략）.
　‘일본에서의 관점’
　　 마스오 신이치로（增尾 伸一郞, 일본 세이토쿠（成
德）대학, 교수）
‘한국에서의 관점’
　　정재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통역 :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 COE 특별연
구원）
　‘베트남에서의 관점’
　　 오오니시 카즈히코（大西 和彦, 베트남 종교연구원, 
연구원）
　　사회 : 니카이도 요시히로（二階堂 善弘, ICIS 교수）
　심포지엄 전반부는 연구 발표로 이루어졌고, 후반부에
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3명의 패널 발표
가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으로부터의 관점’에서는 ‘『의심방（醫心方）』 
방내（房內）편 이전-도교적 의방서（醫方書）와 일본 
고대의 한시문-’ 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었다.
　탄바 야스요리（丹波 康頼）가 쓴 『의심방』은 현전하
지 않은 수많은 의학 및 방중술 관련서의 내용이 다수 수
록되어 있다. 발표자는 수록된 서적의 영향이 후지와라 
아키히라（藤原 明衡）의 『신원악기（新猿樂記）』, 그리
고 오오에 마사후사（大江 匡房）의 저작으로 알려진 『유
녀기（遊女記）』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지적
하고 동시에 도교계 의서
와 일본 한시문의 관계에 
대해 날카롭게 논증했다.
　‘한국으로부터의 관점’
에서는 정재서 교수가 ‘한
국 도교의 고유성-중국 
도교와의 대비적 고찰-’
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도
교 수용에 대해 폭넓게 
논하였다.
　정 교수는 조선 도교에는 ‘관방도교’ 와 ‘민간도교’ 라
는 두 가지 흐름이 있으며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관방도교의 흐름과 조선시대 이후 민간도교의 정
황에 대해 논하였다. 또 ‘칠성신’ 이나 ‘뇌성보화천존（雷
聲普化天尊）’ 등 중국에서 융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신들
에 대한 신앙이 발전한 조선시대 도교의 특징도 지적하
였다.
　‘베트남에서부터의 관점’ 에서는 오오니시 연구원이 
‘베트남의 주직문검（奏職文檢）『신소옥격공문（神霄
玉格攻文）』’ 라는 주제로 베트남의 종교 직능자가 쓰는 
주직문검을 기반으로 도교와 도사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
다. 오오니시 연구원은 베트남의 타이쿵（師供）이 쓰는 
『신소옥격공문』이 중국에서 도사가 사용하는 주직문검
과 같은 류의 것임을 지적하고, 정일교（正一敎）의 흐름이 
베트남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발표 후, 휴식시간에 접수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토론
이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질문을 모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면서도 내용면에서도 알찬 논의가 이루어
졌다. 토론에서의 주된 관심은 한국 및 베트남 도교의 변
천과 종교계의 현황이었던 것 같다. 이는 일본도교학회에
서조차 이와 관련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베트남뿐만 아니라 도교 전체의 
주직문검의 성격에 대해서도 질 높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도교의 연원이 중국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것이 
주변지역에 전파되면서 각 민족이나 지역에서 어떻게 발
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간사이대학 글로벌 COE에서 추진 
중인 주제와 부합되면서 더 새로운 시점을 제공할 수 있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친목회 자리에서도 개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니카이도 요시히로（二階堂 善弘, ICIS 교수） 
　2010년 11월 13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연구교육거점(ICIS)과 도교학회의 공동개최로 일본 도교학회 제61회 
대회 국제 심포지엄 ‘도교연구의 새로운 측면 – 주변으로부터의 어프로치-’ 가 개최되었다.
국제 심포지엄
‘도교 연구의 새로운 측면─주변으로부터의 어프로치─’
니카이도 교수의 취지 설명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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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교섭학 연구의 실천과 현장조사론 ①- 출토 도
자기를 통해 본 문화 교섭학’ 이라는 주제로, 나카야마 
케이(中山 圭, 아마쿠사시[天草市] 교육위원회 학예사), 
니시노 노리코(西野 範子, NPO 동남아 매장문화 보호기
금 부대표), 하시구치 와타루(남 사쓰마시[南さつま市] 
교육위원회 보우노쓰[坊津] 역사 자료센터 학예사) 씨 
등이 발표하였다.
　나카야마씨는 ‘아마쿠사의 교류- 도자기를 중심으로’
에서 출토 도자기를 통해 중세 아마쿠사의 교류, 도석(陶
石)과 석공, 근세 아마쿠사와 나가사키(長崎)의 관계 등
에 대해 고찰하였다. 니시노씨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규슈(九州) 출토 베트남 도자기의 분석과 그 의
미’ 라는 주제로, 규슈 지역에서의 베트남 도자기 출토 
상황과 14세기 후반~17세기에 걸친 무역 및 유통의 실
태,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상세히 논였다. 하시구치씨는 
‘규슈 남부 동남 아시아 도자 출토 양상’ 에서 사쓰마반
도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중세~근세 초기에 동남아 도
자기가 많이 출토된 점, 중국을 경유해 온 도자기를 포함
한 무역의 긴밀성 등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일본삼진(日
本三津) 중 하나로 일본열도의 남쪽 현관으로 불리는 보
우노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지적되었다.
양 다칭（楊 大慶, 조시
워싱턴대학 부교수）사
학사에서 본 동아시아의 
역사 대화
　양 다칭씨는 20세기 
역사학, 정치와 역사학의 
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역사 대화, 동아시아에
서 역사 대화 등에 언급
하면서 ‘역사가들이 국경
을 넘는 “해석의 공동체”
를 구축할 수 있는가’ 라
는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최 관（崔 官, 고려대학교 
교수 일본연구센터소장）
　동아시아의 임진왜란 
전개양상─일본을 중심
으로─
　에도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
의 조선 침략에 대한 기
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작품을 절판하는 등
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기록이나 문예 작품이 계속 만들어졌다. 최 
관씨는 지금도 계속 창작되고 있는 임진왜란 관련 작품
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시대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은 한일 양국의 모습을 
생각하는 원점이자 살아있는 역사로서 현재적 의미가 있
으므로 그 해석 또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한 동유（韓 東育, 동북범
대학교수 역사문화학원장）
　‘탈유（脫儒）’ 에서 ‘탈
아（脫亞）’ 로-근세 근대 
일본 사상사의 한 문맥
　본 발표는 근대 일본
의 ‘탈아’ 사상의 근원을 
재검토한 것이다. 근세 
이래로 일본사상의 주류
가 된 주자학파는 고학파
（古學派）와 국학파（國
學派）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또 근대 일
본의 지적 시스템이 서양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주
자학이 재해석되었고, 서양식의 실학과 주자학의 만남은 
‘탈유학’ 이라는 사상적 조류를 만들었다. 한편 조공체
제의 붕괴는 ‘탈유학’ 에서 ‘탈아시아’ 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히노 요시히로 （氷野 善寬）
연구자 세미나（創生部會）
제 28회 ICIS 연구자 세미나 : 
2010년 11월 15일
제 30회 ICIS 연구자 세미나 : 
2010년 12월 10일
제 31회 ICIS 연구자 세미나 : 
2011년 1월 4일제 29회 ICIS 연구자 세미나 : 
2010년 11월 19일
양다칭 교수
최관 교수
한동욱 교수
8　1917년 7월 14일, 상하이（上海）의 삼대 신문 중의 
하나인 『신문보（新聞報）』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
되었다. ‘국군은 12일 오전 ５시반 부터 ９시 까지 티엔
탄（天壇） 및 난츠쯔（南池子）에 포격을 단행하였다. 
장쉰（張勳）의 군대는 버티지 못하고 무기를 버리고 항
복하였다.　장쉰은 독일인의 보호를 받아 네덜란드 대사
관으로 도주하였다.’　톈진（天津）에서의 특별전보였
다.　이것은 장쉰이 아이신줴루오（愛心覺羅）푸이（溥
儀）를 옹립하여 일으켰던 왕정복고의 쿠테타인 ‘장쉰복
벽（張勳復辟）’ 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장쉰
복벽은 당시 『신문보』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에 크게 보
도되었던 기사이다.
　장쉰복벽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보도는 실로 신문 독
자들의 상상력에 큰 파문을 던졌다.
　다음날 15일, 『신문보』의 문예부간（文藝副刊）인 『쾌
활림（快活林）』에 한 편의 만화가 게재되었다. 문예부
간은 당시의 종합지에 많이 있던, 말하자면 문예란이라
고 할 수 있다. 각 신문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
만 문예부간은 많은 독자들의 투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신문보』의 문예부간인 『쾌활림』은 특히 엔터테인먼
트 계열의 문예부간으로 유명하였으며, 많은 독자를 확
보하고 있었다. 
　한편, 전술한 만화의 작자는 『쾌활림』에 자주 정치풍
자의 만화를 그렸던 만화가 마씽치（馬星馳）였다. 거기
에는 변발을 한 인물이 ‘하란수（嗬囒水）’ 라고 쓰여 있
는 병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옆에
는 ‘張勳之安樂窩 （장쉰의 안락의 주처）’ 라고 하는 글
자가 보인다. 변발을 한 인물은 변발을 자르지 않아 ‘변
사（辮帥）변발장군（辮髪將軍）’ 으로도 풍자되었던, 
바로 장쉰복피의 장쉰이다.
　그렇다면 그가 들어 있는 ‘하란수’ 의 병은 과연 무엇
일까? ‘하란’ 이란 ‘하란（荷蘭）’ 즉 네덜란드를 말한다. 
그렇다면 ‘하란수’ 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네덜란드
　물’ 인데 이것은 당시의 탄산수를 가리키던 말로 여
름의 더위를 가시게 하는 음료로 알려져 있었다. 장쉰이 
‘탄산수（荷蘭水）’ 의 병 안에−즉 이것은 그가 네덜란
드 대사관으로 도망쳐 들어간 것을 희화화했던 것이다.
　이 만화의 반향은 대단했다. ９월 ９일에는 『쾌활림』
의 ‘해저（諧著）’ 라고 하는 유희문 란에 풩인（楓隱）
이라는 인물이 쓴 ‘하란수 면장（冤狀）’（네덜란드　물
이 무고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그 글의 내용
은 ‘네덜란드 물（탄산수）’ 이 자신은 여름의 더위를 가
시게 하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나
쁜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장쉰이 자기 안에 들어
온 것 때문에 폐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 후에도 이 만화를 기삿거리로 한 많은 유희문이 
『쾌활림』이나 혹은 다른 신문의 문예부간에도 게재되어, 
‘네덜란드 물’ 이라고 하면 이 장쉰복피을 가리키는 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시사뉴스 또는 가십을 바탕으로 독자가 유희문
을 투고하는 것은 당시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신문보』
뿐만 아니라 많은 신문들의 문예부간 등에서 볼 수 있었
다. 이 ‘네덜란드 물’ 을 둘러싼 일련의 투고는 많이 화제
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신문이라는 미
디어에 의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중국에서 
신문은 아직 새로운 매체였다. 독자들은 이 새로운 미디
어를 매일 읽었고, 그곳에는 문예부간이라는 독자들에게 
열린 공간이 있었다. 글쓰기에 자신이 있는 독자들은 신
문을 읽고 유희문을 투고하였으며, 그 유희문을 읽은 또 
다른 독자가 새롭게 투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투고를 둘
러싼 창조는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연쇄 반응이 결국 한층 더 큰 새로운 문화 사상의 발생으
로 연결되어 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근대 중국이 신문을 만났을 때에 일어났던 파도, 그것
은 문화 교섭의 산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들이 새로운 문화와 마주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현상
이 태어나는 순간인 것이다.
이케다 토모에（池田 智惠,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PD）
‘네덜란드 물’ 의 비밀
─근대 중국에 있어서의 신문과 그 독자─
캡션 : 1917 년 7 월 15 일　『신문보』문예부간
『쾌활림』으로부터 마씽치 ( 馬星馳 ) 작
9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 특별연구원）
제 7 회
남북 분단과 감자탕
　요즘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중화요리만큼은 아
니지만） 한식을 즐겨 먹는다. 그런데 한식의 지역적 특
성, 예컨대 냉면이나 만두 같은 요리가 원래 북한 지역의 
전통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아
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다.
　감자탕도 그 중 하나이다. 
감자탕이란 얕은 냄비에 돼
지 등뼈, 감자, 수제비, 당면, 
떡, 깻잎, 그리고 양념（고추
장, 고춧가루, 마늘, 깨）을 
넣고 육수를 부어 푹 끓이는 
탕이다（사진 1・2）. 이 요리
는 기본적으로 술안주로 먹을 
때가 많은데 재료는 각 식당,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다（사
진 3）. 돼지등뼈에서 살이 발
라질 정도가 되면 먹기 시작하고, 냄비 속의 건더기를 다 
먹으면 마무리로 냄비에 밥, 김, 김치를 넣어 볶아먹는다
（사진 4）. 이처럼 감자탕은 냄비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남김없이 먹는,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대중음식이
다. 누군가가 배고픈 사
람들을 위해 잘 쓰지 않
는 고기로 개발한 음식이 
아니었나 싶다. 감자탕이
라는 이름은 냄비에 들어 
있는 감자（potato）에
서 왔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 실은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한 이름
이라고 한다（사진 5）.
　이번에 찾아간 곳은, 
1958년에 창업한 서울 
돈암동에 있는 감자탕 전
문점（이 식당에서는 감
자국이라고 부른다）이
다. 식당 안에 있는 글에 
의하면 감자탕을 처음 만
들어 팔기 시작한 사람은 
만주 지역에 거주했던 조
선족이었으며 한국전쟁 
때 전란을 피해 북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시작했다
고 한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남에
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전쟁을 피해 이동했다. 한반도
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가족과 형제, 사랑하는 이들이 생
이별을 하는 비극을 낳았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북 사람들이 남한에서 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북쪽의 
요리는 이제 한국의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았다. ‘비극에
서 탄생한 음식의 문화교섭’ 이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
지도 모르지만, 난 감자탕을 먹으면서 이 식문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주와 희로애락의 역사를 떠올려 보았다.
　음식의 문화교섭과는 조금 다르지만, 밥을 먹을 때의 
습관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식
을 먹을 때는 항상 젓가락과 숟가락이 같이 올려지며 국
물이 꼭 나온다. 그래서인지 한국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먼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먹는 경우가 많았다（특
히 남자들이 그랬다）. 난 꽤 오래 한국에서 살았지만 이 
습관만큼은 몸에 배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젓가락을 
들어 밥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
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
겠다. 그런데 일본에 귀국한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출장
으로 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먼저 먹으려는 나를 발견했다. 나와 한국의 인연
을 잡아두려는 무의식이 작용한 것일까? 인간의 심리란 
이렇게 복잡하고도 재미있다.
사진 1・2： 냄비가 나온지 ５분, 끓인지 10분이 지났다. 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사진 3：라면사리가 나왔다. 봉지 내에서 부순 후 넣자
사진 4：마무리는 국물을 조금 남겨놓고 볶음밥으로
사진 5： 중국어로 번역된 ‘土豆湯（감자탕）’ . 감자는 야채
가 아니라 등뼈라고
사진 1
사진 2
사진 5
사진 4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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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소개❖
인사이동❖
＊松浦章／저
　『近世東アジア海域の文化交渉』
　（思文閣出版・2010년11월・448쪽）
＊松浦章／편저
・ 『明清以来東亜海域交流史』関西大学東亜海域交
流史研究叢刊《第一輯》
　（台北：博揚文化事業有限公司・2010년 12월・355쪽）
・ 『近代東亜海域交流史』関西大学東亜海域交流史
研究叢刊《第二輯》
　（台北：博揚文化事業有限公司・2011년 2월・402쪽）
・ 『文化十二年豆州漂着南京永茂船資料─江戸時代
漂着唐船資料集九─』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資
料集刊十三－九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2011년 2월・385쪽）
＊関西大学中国語教材研究会（대표：沈国威）／편
　『中日同形語小辞典〔甲〕』
　（白帝社・2011년 2월・194쪽）
＊沈国威／편
　 『近代英華華英辞典解題』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
所資料集刊31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2011년 3월・248쪽）
＊西村昌也／저
　『ベトナムの考古・古代学』
　（同成社・2011년 3월・360쪽）
＊原田正俊／편
　『天龍寺文書の研究』
　（思文閣出版・2011년 3월・720쪽）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Journal of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Vol.2’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March 
2011, 108pp.）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リーダー：陶徳民）／편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第4号』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2011년 3월・593쪽）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편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7「言語の接触と変
容─中国語の近代的変化と外国語─」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2011년 3월・203쪽）
＊西村昌也／편
　 『東アジアの茶飲文化と茶業』関西大学文化交渉
学教育研究拠点　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1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2011년 3월・234쪽）
＊荒武賢一朗・野間晴雄・藪田貫／편
　 『天草諸島の文化交渉学研究』関西大学文化交渉
学教育研究拠点　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2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2011년 3월・220쪽）
＊荒武賢一朗・池田智恵／편저
　 『文化交渉における画期と創造』関西大学文化交
渉学教育研究拠点　次世代国際学術フォーラムシ
リーズ　第3輯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2011년 3월・303쪽）
강연회❖
COE 객원교수 강연회：2010년 11월 10일
＊졍 페이카이（鄭 培凱, 간사이대학 COE객원교수／香港城市대학 교수）　‘茶道與中國文化情懐’
수상（受賞）보고❖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 전 COE-PD）씨의 저서『琉球王国海上交渉史研究』（榕樹書林・2010년3월）이 제 
38회 （2010년도） 이하 후유（伊波 普猷）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오키나와학（沖繩學）의 아버지라 불리는 학자
인 이하 후유의 업적을 기리며 향토문화를 진흥시키고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그 저작에 주어진다.
＊2011년 1월 31일부로 구보 에리카（久保 江梨香）가 COE-JA를 퇴임.
＊2011년 3월 22일부로 시 링（奚 伶）, 린 징후이（林 靖惠）가 COE-JA를 퇴임.
＊2011년 3월 31일부로 니시무라 마사나리（西村 昌也）가 COE조교, 이노우에 미쓰유키（井上 充幸）가 COE특
별연구원을 퇴임.
＊2011년 3월 31일부로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가 COE-PD를, 구마노 히로코（熊野 弘子）, Nguyen Thi 
Ha Thanh、마쓰이 마키코（松井 眞希子）, 정영실（鄭 英實） 등이 COE-RA를 퇴임.
＊2011년 4월 1일부로 미야지마 준코（宮嶋 純子）가 COE-PD로, 하시모토 치아키（橋本 千明）가 COE-JA로 부임.
＊2011년 4월 15일부로 사토（佐藤） 투웬, 천 링（岑 玲）, 다카하시 사키（髙橋 沙希）, 나카야마 소우타（中山 創太） 
등이 COE-RA로, 이치무라 마리（市村 茉梨）, 가메이 타쿠（龜井 拓）, 가야키 토오루（榧木 亨）, 가와바
타 치에（川端 千惠）, 쓰지이 에미（辻井 瑛美）, 양 쥔이（楊 君儀） 등이 COE-JA로 부임.
＊2011년 4월 20일부로 손지혜（孫 知慧）, 장 리샨（張 麗山）이 COE-RA로, 이와키 미카（岩城 美佳）, 송 이（宋儀）, 
정 세현（丁 世絃）, 티엔 쳔（田琛）, 양예친（楊 燁沁） 등이 COE-JA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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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편집 후기
　올 봄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를 느꼈던 계절이 아니었을까. 봄이라고는 하기에는 
어렵고 춥고 미묘한 시기였지만.
　지진이 있은 뒤 얼마 후, 텔레비전에 붙어 지내던 무렵에 이
탈리아에서 바캉스를 보내던 친구로부터 메일이 왔다.　도쿄
에서 유학하고 있는 쿠바인 친구가 지진과 원전 문제로 두려
워져 오사카로 왔는데, 일본어를 잘 못해서 걱정이 되니 연락
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바로 연락을 취했다. 그
러자 그는 오사카에 왔지만 호텔을 찾을 수 없어 도쿄로 되돌
아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외국어로 된 정보를 보냈고, 그는 
가까스로 평정을 되찾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유럽계의 친
구들은 도망치듯이 모국에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다. 아마도 
지나치게 센세이셔널（sensational）한 외국 언론의 보도 때
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번 지진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인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것 같았다. 사실 일본
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외국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날마다 문화 교섭이 이루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담당 : 이케다 토모에)
　베트남 후에（Hue）에 우기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2009년 9월 4일 아침, 갑작스럽게 내린 
큰 비는 홍수로 변하여 조사단들을 긴장시켰다. 호
텔을 출발한 버스가 불어난 물에 더 이상 나아가
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목적
지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도로에 밀려들어온 물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바로 옆 30미터에서 
흘러가는 훵（香）강과 거의 같은 수위에 이르고 
있었다. 이 일대는 지표면과 수면의 고저차가 1~ 
2미터 정도 밖에 나지 않는다. 훵강에서는 이미 작
은 배가 거센 강물에 휘말려 빠른 속도로 회전하
고 있었다.
　“우기 때는 항상 이래요” . 통역자인 반 씨는 태
연하게 말했다.
　우기 때는 시내의 많은 집들이 침수를 겪는다고 
한다. 하지만 반씨는 이 침수를 재해라고 하기보다
는 마치 1년에 한 번 치르는 대청소라고 생각하는 
듯 얘기했다. 사진은 상가 지구인 바오빙（褒栄）
에 있는 한 집인데, 바오빙 옆의 디아링（地靈）마
을은 몇 미터 앞까지 물이 밀려오는 마을 사당에
서 어른과 아이들이 1년에 한번 치러야 할 제사에 
힘쓰고 있었다. 그 북쪽에 인접해 있는 밍훵（明香）
마을은 과거 중국계 이민자들의 무역항이었던 곳
이다. 또 도성을 둘러싼 수로에는 많은 수상（水上） 
거주민이 살고 있다.
　이처럼 물은 후에 사람들에게 공포와 지배의 대
상이 아니라 바로 공생의 파트너였다. 아이들의 미
소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촬영：시노하라 히로카타]
글로벌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
기요 원고모집 안내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동아시아 문화
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
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
니다.
（1）원고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2）사용언어 및 자수
　　일본어： 20,000자 정도
　　중국어： 20,000자 정도
　　영　어 ： 4,000어 정도
（3）주의 사항
　　（a） 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첨부해주십시오.
　　（b） 제출원고는 MS워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 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d）  참고문헌은 목록없이 '각주'로만 작성해 주십시오.
　　（e）  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한 상기 자수 이내로 작성
하여 주십시오.
（4）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원고게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5） 제출 마감일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제 5호 원고 마감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우편번호564－8680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敎育硏究據點
 『東亞細亞文化交涉硏究』編集委員會
 TEL : 06-6368-0256
 E-Mail : icis@jm.kansai-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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